
Bunny’s Sofa 

토끼 인형 옷을 입고 연기하시는 분은 북한 출신의 노동자인 이만길씨 입니다. 이 분은 불법 체

류자이지만 이러한 연기를 대행 해 주는 조건으로 하루 여덟 시간, 시간당 5달러를 지급 받게 됩

니다. 이번 전시를 위해 잠시 고용된 이 외국인 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. 이 분의 성공적

인 연기를 위해 만지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십시오. 

 


